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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서관에서 사용자들이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기 위해서는 'ㄱ'부터 시작하여 'ㅎ'까지 순서대로 진

열이 되어 있는 책의 위치를 찾아가야 한다. 책을 반납할 때, 책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다면 문제가 없

지만 사람들이 책을 읽고 진열대에 다시 넣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다른 진열대 넣는 경우, 도선관

사서가 이를 찾아내, 올바른 위치에 놓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반납한 책들을 도서관 사서가 실수

로 다른 곳에 진열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지능형 모바일 증강현

실에 기반한 도서 위치 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에서는 책의 위치 정보, 각도 등 다양한 센

싱 정보를 활용하여 진열된 책들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책의 위치가 잘못 되었을

경우, 도서관 사서에게 이를 알려 책의 위치를 바로 잡도록 하였다.

1. 서론

종이로 되어 있는 도서를 관리하는데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 특히, 최근에는 도서관의 규

모가 점점더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

기 위한 기존의 방식은 많은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1]. 특히, 책을 반납할 때, 책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책

을 읽고 진열대에 다시 넣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다른 진열대 넣는 경우, 도선관 사서가 이를 찾아내,

올바른 위치에 놓아야 한다[2] 또한, 사용자들이 반

납한 책들을 도서관 사서가 실수로 다른 곳에 진열

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

기 위해, 모바일 증강 현실에 기반한 도서관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2. 제안된 방법

제안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장의

책이 꽂혀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논문은 2018 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8R1D1A1B07045589)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영상에 대해 이미지 처리 기

술을 적용하여 책들이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는지 실

시간으로 점검한다. 이때, 모바일 폰에 설치되어 있

는 관리 시스템은 서버로부터 책에 대한 목록(리스

트)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현재 위치에 나열되어 있

는 리스트와 비교하여, 현재 책장의 위치와 어떤 책

들이 꽂혀있어야 하는지 판별한다. 여기서 서버의

리스트는 현재 대출 현황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a로 시작하는 책들이

들어가야 할 공간에, b3라는 책이 잘못 들어가 있다

고 가정하자. 대부분의 책들은 a구역의 책이므로 이

a 구역의 책장으로 인식하고 b-3이라는 책은 잘못

된 위치에 있다는 신호를 사서에게 알리게 된다. 만

약, a 구역의 책장에서 대출하지 않은 책이 일정 시

간 동안 보이지 않을 때도 이를 서버로 전송하게 된

다.

<그림 1> 잘못된 책의 위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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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꽂혀있는 책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된 카메라의 위치를 보여준다.

새 책을 선반에 넣을 때 카메라가 이를 인식하여,

책의 위히에 대한 정보를 갱신한다. 서적 위치를 확

인하기 위한 하위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지 캡처 시스템이다. 책이 선반에 들어간 후 이를

캡처를 하여 책의 제목, 위치를 파악 한다.

<그림 2> 책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예

둘째, GPS와 같은 위치정보 시스템이다. 카메라의

위치는 책장이 움직이지 않는 한 항상 고정적이다.

이 고정된 좌표계와 카메라에서 얻은 책의 상대 좌

표를 통해 책의 위치를 확정 한다. 셋째, 증강현실

시스템이다. 찾고자 하는 책의 위치나 반납하고자

하는 책의 원래 위치를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 한다[3]. 예를 들어, C1라는 책을

찾고 싶을 때 카메라로 도서관 내부를 비추명, 책장

의 위치를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보여 주게 된다[4].

<그림 3> 증강현실 기반의 책 위치 시각화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증강 현실을 사용하여 도

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

법의 장점은 책을 찾는 사용자와 책을 관리하는 사

서에게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추후에

연구해야 할 내용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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